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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북한인권상 시상식과 “북한인권과 시민사회의 역할”세미나

일시 : 2023. 8. 25(금) 10:00

장소 :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1. 북한인권상 시상

  북한인권상은 2018년 9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제정하여 제1회(수상자 
태영호 의원)부터 제5회(김명성 조선일보 기자)까지 시상. 2022년 사단법인 북한인권이 설립됨에 
따라 한변의 북한인권상 수여를 인수하여 이번 2023년부터 제6회째 북한인권상을 (사)북한인권이 
수여하게 됨. 수상자는 다음과 같음.

이민복(북한동포 직접돕기운동 대표 겸 대북풍선단장) : 오랜 기간 대북전단을 살포하여 북한주민의 
알권리 신장에 기여.

이명옥(탈북구호연합회 대표) : 다년간 다수의 재중탈북민을 대한민국으로 구출하여 북한주민의 이
동의 자유 신장에 기여.

 

2. “북한인권과 시민사회의 역할”세미나

  지난 18일 한미일 정상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처음으로 별도로 모여 NATO에 비견되는 한미일 
‘안보·경제 블록’을 탄생시킴. 가장 중요한 ‘캠프 데이비드 원칙’에서 납북자·국군포로·억류자 등 
북한인권 문제를 거론하고 자유통일을 지지. 북한인권 문제는 큰 변화에 직면하였는바, 

가. 김영호 통일부장관,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북한인권 최초 발의자), 수잔숄티(디펜스포럼 대
표) 등의 축사와 김석우 전 통일원차관, 김상국 통일부 인권정책관, 박선영 물망초 이사장, 허광
일 북한인권단체총연합 대표, 이영현 제1호 탈북민 변호사, 김일주 북한인권증진위원 등의 발제와 
토론으로, 

나. 그 동안 어려운 환경에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해 온 지도적인 북한인권단체 대표들이 함
께 아래 다섯 가지 사항을 중심으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발전적인 시민사회의 역할을 발표할 
것임. 

(1) 북한의 납북자, 국군포로, 억류자(자국민) 석방 및 송환 문제
(2) 북한 정치범수용소 운영과 생명권 침해의 중지 문제
(3) 북한인권법에 따른 북한인권재단의 조속한 출범 문제 
(4) 대북전단금지법 폐기문제
(5) 재중탈북민 2,600명 강제송환 중지문제
(6) 이상의 목적 달성을 위한 시민사회의 결속과 유대강화 문제

2023. 8. 24.
사단법인 북한인권(북한인권) 이사장 김태훈


